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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역들의 심리적 소유의식 확대를 통한

중소기업의 글로벌화 가능성에 대한 실증적

고찰†

(Born Global or Not? It May Depend on Psychological

Ownership of Top Executives)

김 영 균1)

(Young-kyun Kim)

요 약 중소기업의 글로벌화는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창조경제의 핵심성과이다. 글로벌화
를 위해서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한 가운데, 본 연구에서는 중역들이 글로벌화를 추진하기 위해
서 어떠한 동기부여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실증분석 결과, 중
역들의 심리적 소유의식은 중소기업의 글로벌화에 강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고, 중역들의 소유의식은 의사결정 참여, 정보습득 권한, 그리고 절차적 공정성의 강화를 통
해서 고취될 수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핵심주제어 : 심리적 소유의식, 공정성, 정보습득권리, 의사결정참여, 글로벌 시장 확장

Abstract ‘Born Global’ is a core value that small to medium sized enterprizes (hereinafter
SMEs) in Korea are pursuing due to increasing competitiveness and relatively smaller
market size in domestic markets. How can we build capabilities to be born global? This
paper seeks to find the answer for the question, and investigates the role of psychological
ownership of top executives. Results show that psychological ownership of top executives
positively influence the ratio of export in revenue, surrogate for global performance. In
addition, the results show that psychological ownership can be built through information
access, participation in decision making, and procedural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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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급변하는 시장 및 고객의 욕구변화를 포함하는 무

한경쟁 시대에 생존하기 위해, 기업들은 기업 혁신

(organization innovation)을 통해서 다양한 고객지향

†이 논문은 2014년 인천대학교 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1) 국립인천대학교 경영학부

적이고 혁신적인 신제품을 출시하고 있다[1]. 한국의

중소기업은 기술혁신을 통한 신제품 개발 및 이를 바

탕으로 추진하는 신사업 개척이 국내시장 규모의 협

소성으로 인해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글로벌

화를 통한 수출역량 강화에 오랫동안 노력하여 왔다.

과거의 한국 경제에서 기업이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수출해 왔지만, 이러한 방식의 한계점을 인



Born Global or Not? It May Depend on Psychological Ownership of Top Executives

- 120 -

식하고 중소기업들은 새로운 방식, 예를 들어 제품개

발 초기단계에서 글로벌화를 염두한 혁신을 꾀하고

있다. 글로벌화된 창의적 신제품의 출시는 최근 기업

의 핵심경쟁력으로 간주되고 있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중요성을 인식하여 기업의 글로벌화를 지원하기 위해

서 글로벌 히든 챔피언 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신제품의 출시는 조직구성원간의 유기적 협력을 필

요로 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조직 구

성원들간의 의사소통과 상호 접촉을 필요로 한다. 특

히 하이테크 관련 업종에서는 고도로 숙련된 지식근

로자와 조직구성원의 능력에 기업의 성패가 달려 있

기에 많은 기업들은 숙련된 지식근로자들을 조직 내

에 유지하고 또한 이들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많은 인센티브에 제공 등에 노력을 하

고 있다[2-4]. 다양한 인센티브가 있겠으나 가장 전형

적인 인센티브의 형태는 주식 배당을 통한 실질적 소

유와 관련된 종업원지주제도(Employee Stock

Ownership Program)나 경영의 참여기회 등이다. 이를

통해서 기업은 조직구성원들과 교감하고 공통된 목표

달성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데 이는 역시 심리적

소유의식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5].

학자들은 조직구성원들이 주식을 보유할 경우 심리

적 소유의식이 강화되는가에 대해서 연구하여 왔다.

물론 자사주를 보유한 조직구성원들은 기업의 가치가

높아질수록 자신이 보유한 주식의 가치가 높아져서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됨으로 심리적 소유의식은 높아

질 수도 있다. 그러나 심리적 소유의식의 향상을 위해

서 항상 자사주만을 활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학자들

은 자사주 분배 이외의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심리적

소유의식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하였다[5-7].

하지만 이러한 심리적 소유의식의 향상과 기업의 글

로벌화에 직접적 영향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편이다.

조직의 구조와 시스템이 확립되어 있는 대기업과는

다르게, 중소기업의 경우는 특히 능력 있는 조직구성

원의 개별적 역할이 기업의 성과 및 전략의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중소기업의 중역의 경우, 대

기업과는 다르게 회사의 전반적인 경영에 사장과 함

께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가지는 심리적 소유

의식이 기업의 전반적인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역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

의식이 중요한 기업의 성과 중의 하나인 글로벌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는 미미하다. 한정

적인 내수시장만으로는 중소․중견기업이 생존하기

어려워 글로벌화의 중요성이 정책적으로 제시되고 있

다.

특히, 인센티브 제공과 같은 재무적 보상과 달리 비

재무적인 보상을 통해서 심리적 소유의식을 고취시키

는 것이 가능하다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스톡옵션 관

련 비용 부담없이 중역들의 심리적 소유의식을 고취

시킬 수 있고 이는 글로벌화나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소․

중견기업의 임원들의 심리적 소유의식이 어떻게 길러

지는가에 대해서 공정성 이론을 바탕으로 실증적으로

연구하고, 나아가 심리적 소유의식이 이들 기업의 글

로벌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심리적 소유의식

심리적 소유의식(psychological ownership)은 조직

구성원이 기업을 자신의 소유로 느끼는 심리적인 상

태로 정의된다[8]. 전통적인 관점에서 조직구성원의 이

익과 기업의 이익이 항상 일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

에 기업의 성과는 조직구성원들과의 이해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 Pierce et al.[8]은 사람들은 느낌,

집, 특정 상품, 토지 등에 대하여 소유의식을 가지며

특별하게 본인의 자아와 밀접한 연결이 있다고 느끼

는 대상은 확장된 자아로 인식하고, 심리적 소유의식

은 인지적이고 감정적 요인들의 복합체라고 하였다.

Pierce et al.[8]의 정의에 따르면 조직 구성원들이 조

직에 대해 가지는 심리적 소유의식은 결국 조직을 자

신의 일부분 혹은 자신의 것으로 여기는 주인의식이

라고 볼 수 있고, 조직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밀접

한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최근 연구들의 의하면 기업

에 대한 조직구성원들의 심리적 소유의식이 구성원의

심리 상태인 직무 만족(job satisfaction, 조직 몰입

(organizational commitment), 조직 시민행동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등 뿐만 아니라,

기업의 재무적인 성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고 있다[5, 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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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적 소유의식의 결과와 관련한 연구와는 다르게,

심리적 소유의식의 선행변수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

로 부족한 실정이다[11]. 심리적 소유의식은 Pierce et

al.[7]을 중심으로 연구가 시작되었으며 크게 세 가지

의 권리(equity;지분, influence:영향력, information:정

보습득)로 구성되었으며 이러한 세 가지 권리는 기업

에 대한 심리적 소유의식에 영향을 준다고 한다. 또한

Pierce et al.[7]은 심리적 소유의식은 조직에 대한 1)

개인적인 시간의 투자와 노력 2) 통제가능성 정도 3)

친밀한 감정의 발생 등의 유무와 같은 경로를 통해서

생긴다고 하였다. 이와 비슷하게, Kaarsemaker &

Poutsma[12]는 1) 조직의 재무성과를 공유하는 권리,

2) 조직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3

)조직의 주요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권리를 통해서

형성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의 연구들을 공통적으로

이익분배제도[13], 의사결정참여[13], 경영정보의 습득

[12,14]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Pierce et al.[7]의 선행연구는 심리적 소유의식의 효

과를 설명해 주지만 어떻게 조직 구성원들이 전술된

세 가지의 주식 배당을 통한 실제 소유경험을 통해서

심리적 소유의식을 가지게 되는가에 대한 명확한 답

을 주지는 않는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심리적 소유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요인으로 공정

성(Fairness 또는 Justice)를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

어, Chi & Han[11]은 조직구성원들의 공정성 지각정

도에 따른 조절효과를 연구하였는데 특히 절차공정성

과 분배공정성 측면에서 실제 주식 소유와 심리적 소

유의식과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이외에도 많은 선

행연구들이 기업에서 조직구성원들에게 제공하는 세

가지 권리(이익분배제도, 의사결정참여, 경영정보 습득

권리) 등은 직접적으로 조직 구성원들의 절차/분배공

정성 지각과 연관이 있으며 이는 곧 해당 기업에 대

한 조직구성원에 심리적 태도 및 평가에 영향을 미친

다는 것을 확인하였다[15-16]. Olkkonen & Lipponen

[17]은 이러한 종업원들의 공정성 지각 정도는 조직의

목표와 개인의 목표를 일체화 시키고, 나아가 회사를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느끼도록 한다고 하였다.

2.2 공정성 이론

O'Driscoll et al.[9]은 많은 선행연구들이 구성원의

주식 배당과 같은 실제 소유가 심리적 소유의식에 영

향을 준다는 증거들을 제시한다고 하였다. 특히 의사

결정참여, 경영정보 습득권리 그리고 이익 재분배와

같은 세 가지 요인 모두가 심리적인 소유의식에 각각

다른 경로로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였다. 다른 경로를

설명하기 위해서 Wagner et al.[5]이 제시한 기업에

대한 공식적 소유와 심리적 소유를 연관시키는 두 개

의 모델(외적모델(extrinsic model)과 도구적 모델

(instrumental model))을 제시했다. 외적모델은 주로

공식적 소유가 심리적 소유의식에 영향을 주는 이유

로 주로 이익분배제도와 같은 프로그램의 영향으로

경제적인 도움(profit sharing)을 구성원이 받게 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도구적 모델은 심리적 소

유의식이 경영에 참여함으로써 가지게 되는 심리적

소유의식을 통해서 좀 더 많은 영향을 기업에 주게

되거나 또는 구성원이 좀 더 많은 정보를 습득하게

됨으로서 발생하게 된다고 보았다. 여러 학자들은 공

식적 소유와 심리적 소유의식 관련 모델들이 구성원

들의 공정성 지각에도 각각 차별적인 영향을 줄 것이

라고 하였다[18-19].

심리적 소유의식의 선행변수 중 이익분배는 분배공

정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분배공정성이란 기업에서

한정된 자원들을 어떻게 공정하게 분배를 하는가를

의미한다[16,20]. 기업에서 구성원들이 일한 것에 대한

교환으로 받게 되는 금전적 보상(예; 월급, 이익분배)

에 대한 분배공정성 지각은 조직 구성원들이 가지는

기업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주게 된다[21-23]. 외적모

델에 있어서는 구성원이 기업이 창출한 이익의 재분

배가 공정하다고 느낀다면, 분배공정성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구성원들의 기업에 대한 긍정적인 태

도의 한가지로 심리적 소유의식은 향상되게 된다. 이

러한 공식적 소유를 통한 외적모델은 분배공정성이라

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익 재분배와는 다르게, 정보에 대한 정보습득권리

및 의사결정참여는 절차공정성을 통해서 심리적 소유

의식에 영향을 준다고 한다[16, 24]. 절차공정성이란

구성원들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는 절차에 대한 지각

된 공정성을 의미한다[16,24]. 즉 구성원들이 기업의

결정사항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거나 표현할 수 있

는 자유 또는 기업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기 위해서 필

요한 정확한 정보의 습득 정도가 절차공정성을 구성

하는 요소들이다[25]. 그 결과로 구성원들이 기업에 대

한 의견의 제시 기회나 올바른 정보의 공유 등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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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공식적 소유가 늘어나게 되면 절차공정성 지각

이 늘어나게 되고 이는 결국 기업에 대한 구성원들의

심리적 소유의식의 향상으로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구성원의 공식적 소유를 통한 도구적 모델은 절차공

정성의 지각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종합적

으로 보면, 세 가지의 공식적 소유 프로그램(예: 의사

결정 참여, 정보습득, 그리고 이익 재분배)은 기업에

대한 구성원들에 심리적 소유의식에 분배/절차공정성

을 통해서 영향을 끼친다고 보여진다[11].

3. 연구모델과 가설의 설정

3.1 연구모델

Pierce et al.[8]은 “구성원이 조직에 얼마나 투자와

노력을 하는가?” “구성원이 조직을 얼마나 통제하고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 그리고 “구성원이 조직을

얼마나 친밀하게 알고 있는가?” 와 관련한 심리적 소

유의식의 발로가 되는 세 가지 경로를 제시하였다.

Pierce & Roger[6]는 세 가지 권리와 세 가지 경로는

매우 유사하며 실제 소유와 심리적 소유의식 간에는

밀접한 영향이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세 가지

선행요인중 비재무적 부분 즉 기업이 제공하는 환경

에 초점을 맞추어 경영정보습득과 의사결정 참여에

초점을 두고 연구하였다. 따라서, 비록 선행연구에서는

분배적 공정성이 심리적 소유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비재무적

부분에 초점을 두어, 절차공정성에 초점을 두고 연구

를 진행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한 연

구모델은 다음의 <Fig. 1>과 같다.

<Fig. 1> Research Model

3.2 가설의 설정

3.2.1 정보습득권리, 절차공정성 그리고 심리

적 소유의식

조직 구성원들의 공식적 소유의 원천인 경영관련

주요 정보 습득권리는 심리적 소유의식과 밀접한 관

련이 있는 것으로 그 특정대상과 얼마나 친밀한가에

영향을 미친다[8]. 즉 조직 구성원이 기업 관련 정보들

을 좀 더 완벽하고 총체적으로 알게 된다면 기업과

조직 구성원간에는 좀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조직과 친밀해 지면서 자신이 속

한 조직과 관련한 정보를 더 많이 습득하게 되면, 조

직 구성원은 주인정신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8]. 이

와 비슷하게 Rousseau & Shperling[26]은 기업에 대

한 정보 습득권리(예; 전략적 정보, 사업) 정도에 따라

서 조직 구성원들의 주인의식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정보습득은 단순하게 구성원들이

회사와 친밀하게 느끼는 심리적 요인 외에도 구성원

이 회사의 믿음을 주고 있다고 느끼게 한다는 것이다

[27].

이상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기업의 중역들도 조직

구성원인 동시에, 기업에서 핵심적인 의사결정을 수행

하거나 최고경영자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을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보에 대한 습득권리는

심리적 소유의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

하였다.

회사의 구성원들에게 주요전략 및 현황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제때에 습득하는 것이 구성원들의 절

차공정성 지각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한다[24]. 예를

들어, Lawlwer et al.[14]은 기업의 재무적 정보(전략

포함)에 대한 구성원들의 정보습득은 구성원이 회사로

부터 신뢰받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도록 해주고, 나아

가 회사를 신뢰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하였다. 이는

결국 기업이 구성원들과 정보를 공유함으로서 이들이

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믿게 해준다고 한다[10].

정보습득 관련한 Pare & Tremblay[28]의 실증연구에

서 경영정보 습득이 많은 구성원일수록 절차공정성의

대한 지각이 높게 나타났다고 한다. 전술된바와 같이

절차공정성 또한 구성원의 심리적 소유의식에 긍정적

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아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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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 중역이 지각한 절차공정성은 기업에 대한 중

역들의 정보습득이 심리적 소유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3.2.2 의사결정 참여, 절차공정성 그리고 심

리적 소유의식

공정성을 연구한 여러 학자들은 의사결정참여 정도

가 절차공정성의 지각에 두 가지점에서 영향을 준다

고 하였다. 첫째는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자신의 의견

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과, 둘째는 실제로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29-30]. 이러한 주장은 실증연구들에 의해서 뒷받침

되고 있다. 예를 들어 Aryee et al.[31]과 Roberson et

al.[32]은 의사결정에 참여 하는 구성원들이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절차공정성을 지각하고 있는 것을 확인

하였다. 또한 다양한 과거 연구들이 절차공정성 지각

은 구성원들로 하여금 기업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형

성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15,33]. 공정한 절차는 기

업의 의사결정에 어느 정도 구성원들이 관여가 가능

한 느낌을 주며[24], 이는 구성원들의 주인의식 생성에

도움[8]을 준다고 한다.

집단가치모델(group value model)에 따르면, 절차공

정성이 구성원들이 지각하는 기업과의 동질성을 높이

고, 구성원이 기업으로부터 존중받으며 의사소통이 원

활히 되고 있다고 느끼게 해준다고 하였다[33-34]. 이

런 경우 높은 수준의 절차공정성을 지각하고 있는 구

성원들은 특정 기업의 일원이라는데에 자부심을 느끼

고[17], 기업을 위해서 시간과 돈 등의 노력을 투자하

는 것을 당연하다고 간주하고[31], 조직을 자기 집처럼

편안하게 느낀다고 하였다. 이상 연구들을 바탕으로,

구성원의 절차공정성의 지각은 구성원들의 의사결정

참여와 심리적 소유의식과의 관계의 매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하였고, 특히 기업의 중역의 경우 기업의

전략과 같은 핵심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이

때문에, 절차공정성의 역할은 특히 중요할 것으로 예

상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

을 설정하였다.

H2: 중역이 지각한 절차공정성은 기업에 대한 중

역들의 의사결정 참여가 심리적 소유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3.2.4 심리적소유의식과 글로벌시장확장

기업의 글로벌화 또는 해외시장의 진출은 높은 수

준의 불확실성과 경영위험을 내포하고 있고, 때로는

장기간의 필요로 하는 의사결정을 포함하고 있다. 많

은 미국의 기업들은 글로벌화의 저해요인으로 대규모

의 투자, 높은 수준의 몰입, 그리고 무리한 지분 확대

로 인한 소유권의 상실 및 이로 인한 이사회 멤버와

의 불협화음을 제시하고 있다[35]. 따라서, 기업의 소

유권과 관련한 이슈는 기업의 글로벌화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비슷하게 기존의

기업의 전략적 의사결정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들은

소유권이 기업의 여러가지 전략적인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36-37]. 특히 특정가족들이

보유한 지분이 대부분일 경우 그 영향은 더욱 크다고

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기업의 재무적

소유권을 바탕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고, 중역들이

가지는 심리적 소유의식이 기업의 전략 선택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아직 제한적이다. 그러나, 재

무적 권리를 통하여 기업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조직

원이 높은 수준의 심리적 소유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심리적 소유의식이 기업 의사결정에서 실질적

소유를 대신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하였다[5].

심리적 소유의식이 중소기업의 글로벌화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연구한 논문은 제한적이다. 그러나,

일부 연구들은 중소 가족중심 기업(Family Ownership

Companies)에서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기업에 대한

소유의식이 글로벌화에 미치는 영향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이전에 서술한 바와 같이, 글로벌화는 장기

간동안 결과를 알 수 없는 투자를 필요로 하는 경우

가 발생하는데, 가족기업에서는 소유의식을 가지고 있

는 경영자를 중심으로 구성원들이 글로벌화를 지지하

여 시행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38]. 소유의식을

가지고 있는 구성원간의 애타주의(altruism) 또한 효

율적인 글로벌 투자를 위해서 모든 자원을 동원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또한 소유의식을 가지고 있

는 조직원의 경우, 장기간 주주가 되는 특성상 위험한

글로벌 투자에 대해서 매우 주의 깊게 주시하게 되기

때문에 오너 경영자는 좀 더 세심하게 투자분석을 하

게 된다고 한다[35].

비록 재무적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고, 심리적

소유의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들은 경영에 대한 높은

수준의 관여도를 가지는 경향이 있고[8], 관여도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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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자와 주주간의 정보의 비대칭성을 줄여준다[35]. 관

여도는 또한 가족 주주간에 글로벌 시장 확장 전략에

대한 장점과 기대효과를 평가할 수 있게 해주고 평가

가 긍정적일 경우 기업이 글로벌 전략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해주기도 한다. Davis et al.[41]은 이러한 관여

는 기업의 목표와 일체감을 형성하며, 또한 Pierce et

al.[8]은 오너 경영자는 애타주의(altruism)를 위해서

경쟁력 향상을 하려는 동기부여가 된다고 하였다. 이

상의 근거를 바탕으로 다음의 가설을 제시하였다.

H3: 중역이 지각하는 심리적 소유의식은 소속 기

업의 글로벌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3.3 연구방법

본 연구의 주요대상이 되었던 기업들은 신제품 관

련 혁신 및 지속가능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내의 기

업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설문의 참여한 기업들은

평균 11.5개 (표준편차 10.5)의 국가에 수출을 하고 있

었고, 전체 매출액의 평균 28%(표준편차 21%)가 수출

에서 발생하고 있었다. 또한, 대상 기업들은 전체 매

출액의 약 17% (표준편차 13%)를 R&D에 재투자 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 대상 기업 중 종업원수 10

명 미만의 기업은 약 5%, 10명 이상 50명 미만의 기

업은 약 32%,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기업은 29%,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기업은 24%, 300명 이상의

기업은 약 11%였다.

연구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회사에서 중요한 의사결

정을 하는 중역(C-level)이상의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심리적 소유의식과 실제 소유와의 관계를

알기 위해서 연구자는 직접 방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절차를 통해서 실제 수거된 설문은 134부였다. 설

문지는 기업에 대한 기초통계, 공식적인 소유와 심리

적 소유, 공정성정도, 글로벌 성과 등을 포함하고 있

다. 최고경영자 및 기업의 담당중역까지만 설문에 응

답하게 함으로써 질적인 조사에서도 높은 신뢰성이

유지되도록 하였다.

3.4 변수의 측정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은 기존의 선행연구들을 바

탕으로 구성하였다. 예를 들어, 심리적 소유의식은

Van Dyne & Pierce[10]를 사용하였고, 절차적 공정성,

의사결정 참여, 그리고 정보습득은 Zhara [35]에서 사

용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들 설문항목들은 본 연구

에 특성에 맞도록 설문항목을 부분 수정한 후 사용하

였다. 각각의 설문 항목은 리커트 7점 척도를 이용하

였다. 그리고, 기업의 글로벌화 정도는 전체 매출액

대비 수출이 차지하는 비율을 사용하였다. 연구모형에

서 다루는 변수들 이외에도 과거의 연구에서 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제시한 산업군 및

기업의 규모 [34, 35, 36, 37]를 통제변수로 고려하여

논문에서 제시한 변수들 이외의 원인으로 기업의 성

과가 차이가 날 수 있는 부분을 사전에 통제하였다.

4. 연구결과

설문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SPSS를 활용하여

신뢰성 분석과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Mplus 통계패

키지를 이용한 경로분석을 통해서 가설에 대한 검증

을 실시하였다. 이들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4.1 측정변수의 신뢰성, 타당성, 그리고 모형

의 적합도 분석

요인분석의 결과는 <Table 1>과 같다. <Table 1>

에서 보는 봐와 같이 모든 설문 항목이 해당요인에

적절하게 적재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최종 요인

분석의 결과 교차적재는 나타나지 않았다. 설문 항목

은 전체 분산의 71.71%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설문항목의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신뢰성 및 항목의 상관관계 분석결과는 <Table 2>

과 같다. 신뢰성 계수(Cronbach's Alpha) 역시 모든

항목에서 0.738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설문의 신뢰성 또한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39]. 마지

막으로 KMO Barlett의 구형성 검증 결과, 다중 공선

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X2=2038.81, p<0.0001).

이들 상관관계 분석의 결과는 <Table 2>에 제시되어

있다. 상관관계 분석의 결과 개별 변수들의 자기 상관

계수 (self-covariance)가 다른 변수들과의 상관계수보

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따라서 변수들의 차별적 타

당성(discriminant validity)도 확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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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명칭 항목명
요인적재량 크론바하

α1 2 3 4

정보습득

권리

IA1 .757

IA2 .550

IA3 .818 .881

IA4 .808

IA5 .697

IA6 .694

절차

공정성

PJ1 .844

PJ2 .807

PJ3 .792 .898

PJ4 .842

PJ5 .712

심리적

소유의식

PO2 .887

PO4 .877 .738

PO5 .883

PO6 .611

의사결정

참여

PDM1 .642

PDM2 .632

PDM3 .829 .880

PDM4 .819

PDM5 .594

고유치 4.032 3.964 3.325 3.022

분산률(%) 20.158 19.821 16.626 15.109 71.714

요인추출방법: 주분석.
회전방법: Kaiser 정규화가 있는 베리멕스.
a. 6 반복계산해서 요인회전이 수렴되었습니다.

<Table 1> Results of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Test

[1] [2] [3] [4] [5] [6] [7] [8] [9] [10] [11]

1 전기전자 1

2 기계 -.373 1

3 자동차 -.244 -.152 1

4 화학 -.196 -.122 -.080 1

5 생명공학 -.183 -.113 -.074 -.060 1

6 종업원수 -.153 .018 -.071 .086 .020 1

7 의사결정참여 -.096 -.012 -.047 .142 .102 .247 1

8 정보습득권리 -.082 -.058 -.069 .031 .215 .282 .617 1

9 절차공정성 -.054 .071 -.098 .088 .110 .052 .226 .284 1

10 심리적 소유의식 -.225 .083 -.075 .042 .105 .182 .404 .473 .242 1

11 수출/수익 -.001 .080 -.023 .044 .015 -.149 -.071 -.031 -.034 .062 1

평 균 .376 .188 .090 .060 .053 3.110 4.412 4.472 4.496 4.891 6.528

표준편차 .486 .392 .288 .239 .224 1.251 1.098 1.264 1.692 1.214 5.546

<Table 2> Correlation Matr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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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가설검증

<Fig. 2> Research Result

이상의 요인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설문항목에 대

해 변수별로 평균갑을 구하였고, 이들 평균값을 바탕

으로 Mplus를 이용하여 경로분석(path analysis)을 하

였다. 경로분석의 결과, 적합도는 모두 기준치를 상회

하는 것으로 드러났고(RMSEA=.077, CFI=.925,

SRMR=.074, X2//df=48.42/28=1.73), 따라서 모델은 데

이터를 적절하게 반영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Fig. 2>는 가설검증의 결과를 보여준다. 가설 1은

중역들이 지각하는 절차적 공정성이 정보습득과 심리

적 소유의식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매개할 것으로 제

시 하였다. <Fig.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정보습득은

절차적 공정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고 (경로계수=0.135, P<0.05), 또한 절차적 공정

성은 심리적 소유의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경로계수=0.292, P<0.01). 또한, 정보습

득은 절차적 공정성을 통하여 심리적 소유의식에 유

의미하게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로계수=0.039, P<0.05).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가

설 1은 채택되었다.

가설 2는 중역들이 지각하는 절차적 공정성이 의사

결정참여와 심리적 소유의식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매

개할 것으로 제시 하였다. 하지만 <Fig.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정보습득은 절차적 공정성에 유의미한 영

향을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고 (경로계수=0.180,

P<0.01), 또한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절차적 공

정성은 심리적 소유의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사결정참여는 절차적 공정성

을 통하여 심리적 소유의식에 유의미하게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경로계수=0.052,

P<0.05).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가설 2는 채택되었

다.

가설 3은 중역들의 심리적 소유의식이 글로벌 시장

확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제시하였다. 본 가

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선행연구에서 기업의 글로벌화

에 영향을 미친다고 제시한 요인들(기업규모 및 산업

군)을 통제변수로 사용하여, 이들이 미치는 잠재적인

영향을 통제하였다. <Fig. 2>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심리적 소유의식은 글로벌 시장확장에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경로계수=0.745, P<0.05).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가설 3은 채택되었다.

5. 논의 및 시사점

중소기업의 글로벌화는 창조경제의 핵심성과로 간

주되고 있고, 한국의 시장 규모가 상대적으로 협소한

상태에서 중소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성과

간주되고 있다. 대기업 보다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의

경우, 중역들의 역할이 기업의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

을 미치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글로벌화를 위해서는

중역들의 역할이 절대적일 것으로 예상하였고, 중소기

업의 글로벌화를 위해서 어떻게 중역들에게 동기부여

를 할 수 있을까를 확인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

다. 특히, 글로벌화를 위해서, 국내 시장과는 다르게

중역들은 해외 바이어를 직접 응대하거나 해외 거래

선 구축 등의 노력이 필요하기에, 중역들이 중소기업

의 글로벌화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동기부여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는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산업군과 기업규

모가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통제한 후에도, 중역들의

심리적 소유의식은 기업의 글로벌 시장 확장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이상에서 주장한 중역

들의 중요성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동시에 중역들이

심리적 소유의식을 가지는 것이 글로벌화를 위한 기

업의 역량 강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특히 기존의 연구에서는 주식 등의 스톡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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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을 성과급으로 수여를 통한 간접적이지만 실질적

소유가 글로벌화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

[8,35]들을 확장하여, 재무적 그리고 실질적 소유가 아

닌 심리적 소유를 통해서도 동일한 결과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실제적 소유가 아닌 심리적 소유가 기업의 성

장 및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어 학문적으로 공

헌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의 선행연구들이 개인이 가

지고 있는 심리적 소유의식이 개인의 성과나 조직에

대한 태도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것에 초점

을 두고 있는 반면에, 본 연구는 이를 확장하여 중역

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 소유의식이 기업의 성과에

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 학문적으로

공헌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어떻게 하면 스톡옵션의 부여없이,

심리적 소유의식을 중역들이 가질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의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다. 중소기

업의 기업의 경우 상장사가 아니기 때문에, 기업 내

의사결정이 체계적으로 이사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보다는 기업의 소유주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우가 빈

번하게 발생한다. 이와는 반대로, 본 연구에서는 기업

내 의사결정에 대한 참여과 정보습득 권리, 그리고 이

들을 통한 절차적 공정성의 강화가 심리적 소유의식

을 형성하는 것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

여주고 있다. 이상의 결과는 중소기업의 경영자에게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

어, 중소기업의 소유주의 경우, 자신이 가지고 권한을

중역들에게 위임함으로써 이들이 심리적 소유의식을

가지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회사 내부의 정

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중역들이 이러한 정보에 대

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이 심리적 소유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상의 결과는 심리적 소유의식이 공정성에 의

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기존의 연구[24,28,40]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상에서 제시한 본 연구가 가지고 있는 학문적

그리고 실천적 공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한계점

을 가지고 있고, 또한 후속연구에서 뒷받침되어야 할

연구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심리적 소유의

식이 기업의 글로벌화에 역량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지만, 기업이 글로벌 역량을 어떻게 강화할 수 있는

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는 것에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심리적 소유의식과 글로벌화라는 개념적으

로 거리가 먼 부분에서 이들이 어떻게 발전할 수 있

는가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글로벌화는 성

과변수로써 글로벌 역량 강화와 관련한 다양한 역량

이 필요하고, 어떻게 이들을 강화할 수 있을 것에 대

해서 설명하는 것에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이들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이 필요

할 것이다. 글로벌화를 전체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

으로 글로벌화를 측정하였지만, 글로벌화는 수출액이

많은 것 이외에도 수출국가가 많은 것 등으로 측정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글로벌화 또는

글로벌 역량에 대한 다양한 성과지표를 고려하는 것

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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